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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에세이 

202311173 김유진 

1. 서론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옳은 준법인지에 대한 논제를 다룰 것이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곤경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선행을 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제권과 유사한 법률이다. 일부 국가

에서는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규정해 놓고, 쉽게 조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223-6조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 (自意)로 구조

해 주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만 5천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3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였다.¹ 이에 제5조는 “①누구든

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이 있다. 또한 제

5조의2에 의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는 조항이 내포되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응급의료에 대한 

처치 행위에 의무가 없는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현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인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나서 오히려 소송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라고 불린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비판을 받는 사례도 무한하지만 반대로 처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폐소생술로 응

급처치해서 갈비뼈 부러짐이나 성추행, 사망과 같은 결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사례도 무

한하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주의라며 비난을 받을지 언정 피

하는 경우가 무성하다. 

5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을 한다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법률에 대한 면책과 착한 사마

리아인 법의 처벌에 대한 위험성 문제를 논의를 통해 홍보 및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다룰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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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자비의 의무는 요구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Jerffrie Murphy’라는 철학자의 한 논문에서 다음

과 같은 사고를 예시로 든다.¹ 

2 “나는 수영장에 있는 비치 의자에 누워 휴식하고 있다. 낯 모르는 아이 하나가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물속으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를 보는 순간 내

가 마시던 음료 캔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줘야 할지 생각해본다. 그는 너무도 가벼

워서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야 할 필요도 없이 단지 한 쪽 팔만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가

상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다. 머피는 이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

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아이는 나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

였고, 머피는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 구조 의무를 지는 사람은 3가지라고 말한다. “위험

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 구조를 임무로 하는 소방관, 안전요원 등의 공익 요원, 아이와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 따라서 3가지의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어떠한 이유라도 처벌이나 비난

을 받아서 마땅할 경우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낯 모르는 사람과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경범

죄 처벌법을 고려해야 한다.¹ 이의 제2장 경범죄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6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 불이행)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고나 피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이 관리하는 

곳의 안전 및 질서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장소의 관리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만

약 사고 주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인 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처벌 판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4 또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국민과 개인에게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자

유권이 존재하고,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

니할 권리”를 말한다.¹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나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판단할 능력은 개인

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도덕적 문제라고 본다. 타인을 돕는 것 또한 개인의 양심 및 선택에 

속하기에 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타인을 도운 진실된 의도와 다르게 역

효과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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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론/재 반론 

3-1. 반론 

1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함께 이기에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필요하다.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곤경 또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는 행

위는 인간 혐오의 감정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연대성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진다. 누구

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을 사람들을 낯을 모른다고 한들 도움을 줄 인간의 도덕적 도리를 지켜

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첫째, 개인주의 사고의 증가로 인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 위기를 극복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인간의 도덕적 도리를 저버릴 수 

있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는 것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최소한의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타인의 불행을 모면하는 태도는 적극적으로 무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다. 이러한 이기주의적 및 개인주의 태도는 사회의 불안을 지향하는 상황

을 초래한다. 사소한 관심이 목숨 자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사회도 깨닫게 되어

야 한다.  

 

3-2. 재 반론 

1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불행을 지양하고자 하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주의 사고를 통해서 판단 후 행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적 권리

를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2 반론 중 둘째 반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

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체해서 누군가 불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

지만 납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침은 사회 불안을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논란되는 사회 속에서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이용되었을 경우, 악

용될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3 또한 공동체주의 관점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구할 때 의

료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타인을 도왔을 경우에 공동체의 연

대성이 항상 보장하는 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

만 다른 누군가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소송이나 처벌을 받을 피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

라서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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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응급구조를 취했을 경우에 처벌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규정된 법안이다. 하지만 응급구조를 취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에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반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나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따라서 법적으로 대안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응급구조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람일 

경우 응급처치를 했을 때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처벌받을 

위험성을 줄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어야 한다.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곳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만이 아닌,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논제거리를 토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미래의 시민들이 올바

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길이다.  

3 전문 의료지식이 적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

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도덕성과 법으로 인해 애매한 결정을 내릴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하므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대신에 응급의료법에 대한 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 지

식이 적은 일반 시민들이 응급조치를 행했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응급환자 및 응급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홍보와 교육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만

약 이러한 방안이 실천되면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회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자유주의를 

보장하며 동시에 공동체주의를 이끄는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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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고심”, 네이버 지식in, 2022년 11월 19일, 2023년 5월 29일 오전 2시 56분 접속,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반대 : 지식iN (naver.c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733&cid=47333&categoryId=4733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43735&rid=253
https://openlectures.naver.com/contents?contentsId=143735&rid=253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BD%EB%B2%94%EC%A3%84#undefined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743&cid=40942&categoryId=3164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743&cid=40942&categoryId=31647
https://success1000.com/entry/%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EB%B2%95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1&dirId=110210&docId=432844707&qb=7LCp7ZWcIOyCrOuniOumrOyVhOyduOuylQ==&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1&dirId=110210&docId=432844707&qb=7LCp7ZWcIOyCrOuniOumrOyVhOyduOuylQ==&enc=utf8&sect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